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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유, 100-120달러 유지한다!
SERI, 150달러로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… 2010년 경제 회복

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있는 고유가 지속 현상이 앞으로 두바이(Dubai)유 기준으로 배럴

당 100-120달러대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
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7월2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33회 제주포럼에

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“유가가 100-120달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국내경제도 버틸만하다”고 말했다.

정구현 소장은 “두바이유가 150달러까지 상승하면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지만 이전에 세계경

제가 버티지 못하고 원유 수요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150달러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”이라고 진단했다.

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반복되고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“미국과 유럽 

경제가 2년간 2%의 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세계경제는 2010년부터 회복국면에 들어갈 것”이라고 내

다봤다.

그리고 “유가 폭등으로 매출감소와 원가압박이 얼마나 발생하는지, 원가상승을 판매가격에 반영할 시장 교

섭력이 있는지 등을 기업들이 자가진단해 봐야 한다”며 “불황을 버틸 수 있다면 2년 후의 호황에 대비하는 게 

좋다”고 말했다.

아울러 “외환위기 때와 달리 기업체질이 많이 개선돼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는 기회일 수 있다”며 “여유가 

있다면 아시아 시장의 성장과 고령화, 기후변화협약 등이 거대변수들을 잘 살펴 <공격경영>을 펼치면 승산이 

있다>고 제안했다.

정구현 소장은 국내기업이 새로 진출할만한 분야로 바이오산업과 금융, 에너지 자원 등을 꼽았다.

또 “국내 IT산업이 세계적 수준이 된 것은 디지털화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”이라며 “기업가들은 위기의 시

절에 변화를 잘 읽어내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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